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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은 잔치판, 조합원은 실망을 넘어 자포자기

힘찬 부결로 노동조합을 조합원 편으로

부결해봐야 겨우 상품권 20~30만인데  자포자기하고 “찬성”하시겠습니까?

자포자기한 ‘찬성’은 이후 더 참혹한 내용으로 돌아온다

20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이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면 고민하지 말고 당당하게 부결을 
선택하자. 사측의 더러운 계략에 말려 “더 해봐야 별 반찬 없다”며 자포자기해 찬성을 
찍거나 투표를 포기하면 앞날은 더욱더 참담한 내용이 우리 앞에 놓일 것이다.
20년 단체교섭에서 사측은 원하는 품질·생산성 향상과 대의원들의 현장권력까지 헌납
받았다. 이를 심판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어떤 결과로 돌아오겠는가?
당당한 부결로 돈 몇푼, 상품권 몇장이 아닌 이후 우리들의 현장을 우리들의 힘으

로 지켜내는 가슴 벅찬 출발을 25일(금) 당차게 시작 해보자.
코로나-19에 편승해 사측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8대집행부를 “사측 편이 아닌 조합
원의 편”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또한 당당한 부결에서 출발한다.

5만조합원들의 총 단결로 사측만 잔치판인 20년 임협 잠정합의 “부결”로 박살내자!

걱정하지 마십시오 십수년을 세뇌
했기 때문에 통과 됩니다. 하~하~하

이것도 협상이라

고..아~짜증나!!

  으~~~

회사 노무관리부서인지 

노동조합인지 모르겠다.

부결을 
선택하는것은 상품권20~30만원

을 더 받자는 것이 결코아닙니다.

사측에게 십수년 세뇌 당한것에 

대한 저항이고 노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임을 선언하는 것 

입니다!


